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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진흥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노란발자국' 
설치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교

통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평촌역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에 '노란 발자국'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노란 발자국'은 횡단보도에 노란색 보행자 대기선과 발자국 모양을 그려 어린이

들이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고 예방

장치이다.



안우진 기자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위험예방을 위해 '국

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추진됐으며 인덕원초·벌말초·나눔초·

민백초·범계초 총 5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됐다.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이번 노란발자국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올해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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